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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절기 화목보일러(난로) 화재 주의보 !

□ 11월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화목보일러와 화목난로에 의한  

  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 

   보일러를 사용하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불씨가  

   바람에 날리거나 연통이 과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
□ 화목보일러·난로 화재 현황(2014~2018년)

◯ 최근 5년(2014~2018년)간 총 29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, 이로 인해 

인명피해 8명(사망 1, 부상 7), 재산피해는 30억 4천 8백 여만원이 발생한 

것으로 나타났다.

   ※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(2014~2018년)                        

구분 건수
인명피해 재산피해

(천원)소계 사망 부상

계 295 8 1 7 3,048,776

2014년 56 0 0 0 817,560

2015년 46 1 0 1 476,578

2016년 72 4 0 4 672,196

2017년 69 1 1 0 577,993

2018년 52 2 0 2 504,449



□ 화재원인별 분석(2014~2018년)

◯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화목보일러(난로) 자체 과열과 보일러에 설치

된 연통과열로 인한 화재가 41.4%(122건)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연

통 주변 마감재를 불연재가 아닌 목재·합판 또는 샌드위치패널 

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. 다음으로는 

◯ 연통에서 발생하는 불꽃 또는 보일러에서 타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과

정에서 불씨 등이 비화하여 발생한 경우가 20.3%(60건)으로 나타났

으며 특히 재를 처리하는 부분은 산불로도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

주의가 필요하다, 다음은 보일러(난로) 주변에 종이박스, 나무 등 

가연물 방치하여 발생한 경우가 19.7%(58건), 전기적 요인 및 정비 

불량 등 기타 55건으로 나타났다.

□ 월별·장소별 발생현황(2014~2018년)



◯ 월별로 살펴보면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증가하는 

것으로 나타났고, 장소별로는 주택이 71.5%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.

□ 시간대별 발생현황(2014~2018년)

◯ 시간대별 현황을 보면 사용빈도가 높은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가 

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지역별 발생현황(2014~2018년)

◯ 지역별로 보면 홍천군 44건, 강릉시 36건, 횡성 27건, 원주 24건,  

춘천 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

□ 주요화재 사례

2019. 10. 11(금) 06:55경 삼척시 하장면 / 화목보일러 연통과열 추정 / 주택일부 

소실 / 277천원의 재산피해

2019. 10. 18(금) 08:37경 삼척시 미로면 / 화목보일러 연통 화염비화로 주변 가연물 

연소 / 주택일부 소실 / 1,329천원의 재산피해

2019. 10. 25(일) 16:25경 영월군 주천면 / 화목보일러 벌어진 연통으로 화염 분출 

인접 가연물 연소 /  주택 소실 / 1,249천 원의 재산피해

□ 화재예방 요령

 →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.6m이상 떨어지고, 건물 밖으로 0.6m이상 나오도록  

    설치하고 가연성 벽·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부분은 규조토 등    

    난연성 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. 

 → 보일러실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
 → 화목보일러 본체 및 연통 주변에는 가연물을 방치 않도록 주의   

    하고, 연통안에 타르와 진액, 재가 쌓여 온도 300℃이상이 되면 발화

    하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 준다.

 → 보일러 주변에 불씨가 있는 재를 방치할 경우 바람에 의해 산불로  

    번질 수 있으므로 물로 완전히 소화한다.

 → 연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므로 보일러를 가동한 경우 가급적  

    자리를 비우지 말고 수시로 주위를 감시한다. 

 →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와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.  

 → 한꺼번에 많은 양의 나무를 때면 복사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  

    착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
 → 화목보일러 점화 촉진제(휘발성)를 인근에 방치하여 유증기에 의한  

    폭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.


